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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4개 언론사 교육 섹션의 기사형 광고 1년 결산 및 4차 분석 결과보도(2015.07.08.)

 

4대�일간지의�사교육�홍보�성격의�기사�

1년�패턴이�드디어�밝혀졌습니다.

▲ 사교육걱정없는세상(이하‘사교육걱정’)은 학부모 모니터링을 통해 교육섹션지를 발행하

는 조선, 중앙, 동아, 한겨레 4개 언론사 교육 섹션의 1년간의 사교육 홍보 성격의 기사 

사이클을 분석 완료함. 

▲ 1년 간 기사형 광고 게재 추이를 보면, 방학을 앞둔 시점인 6월과 12월에 기사형 

광고를 주로 많이 배치해 두 달 동안에만 73건(32%)을 이뤄 사교육업체의 방학 특

수를 위해 언론사가 홍보 대행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.

▲ 1년 간 기사형 광고 총 228건 중 조선일보가 165건(72.4%), 동아일보가 53건(23.2%)을 차

지하여, 도합 218건(95.6%)으로 두 신문사가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있음. 반면에 중앙일보

는 1년간 총 8건, 한겨레 총 2건으로 기사형 광고에 대한 자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. 

▲ 기사 내용상 분류에서 ‘사교육 업체 프로그램’이 145건(63.6%), ‘언론사 교육법인 프로

그램’은 45건(19.7%) 순서로, 사교육 업체와 자사 교육 업체의 홍보에 주력하고 있음. 

▲ 기사 형식별 분류로는‘사실 전달’기사가 110건(48.2%), ‘인터뷰’기사가 49건(21.5%) 

차지하는데, ‘사실 전달’기사는 검증 되지 않은 장점 위주 정보 나열, ‘인터뷰’기

사는 성공 사례만을 강조하여 학부모를 현혹함.  

▲ 기사 작성자는‘내부 기자’가 200건(87.7%)로 가장 많았고, 주된 위반 사유 또한‘기자로  

오인하는 표현 사용’이 196건(86.0%)으로 기자와 언론사의 윤리의식 회복이 절실함. 

▲ 사교육 홍보성 기사를 객관적 기사로 오인하지 않도록, △기사형 광고에 대한 언론사 

자정 노력 강화, △기사형 광고 게재시 과태료 조항 부활 등으로 규제 강화 대책 마

련이 필요.

▲ 우리 단체는 사교육 홍보 기사 1년 사이클이 객관적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

체계적인 모니터링 사업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활동에 착수할 것임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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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1년 간 추이를 보면, 방학을 앞둔 6월과 12월에 주로 많이 배치해 두 달 동안에만 73건(32%)에 달해 

사교육업체의 방학 특수를 위해 언론사가 홍보 대행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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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1년간 총 228건 중 조선일보가 165건(72.4%), 동아일보가 53건(23.2%)을 차지하여, 도합 218건

(95.6%)으로 두 신문사가 장악하고 있음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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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기사 내용상 분류에서 ‘사교육 업체 프로그램’이 145건(63.6%), ‘언론사 교육법인 프로그램’은 45건

(19.7%) 순서로, 사교육 업체와 자사 교육 업체의 홍보에 주력하고 있음. 



- 5 -

■ 기사 형식별 분류로는 ‘사실 전달’ 기사가 110건(48.2%), ‘인터뷰’ 기사가 49건(21.5%) 차지하는데, ‘사실 전

달’ 기사는 검증 되지 않은 장점 위주 정보 나열, ‘인터뷰’ 기사는 성공 사례만을 강조하여 학부모를 현혹함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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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기사 작성자는 ‘내부 기자’가 200건(87.7%)로 가장 많았고, 주된 위반 사유 또한 ‘기자 오인 표현 

사용’이 196건(86.0%)으로 기자와 언론사의 윤리의식 회복이 절실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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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언론이 각성이 필요할 뿐 아니라 법률적인 규제도 필요함. 기사형 광고의 통일된 정의 및 2011

년에 삭제된 과태료 조항의 부활을 통해 심의기구의 실효성 강화, 공정위의 기사형 광고에 대한 

대책 마련이 시급함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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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. 07. 08. 사교육걱정없는세상 

(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)

※ 담당 : 본 단체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김혜령(02-797-4044. 내선 507)


